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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G 염경엽 감독 "후반기 순위 싸움 치열…홍창기, PS 복귀 예상"

등록 2025.07.09 16:58:15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8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5 KBO리그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

의 경기, 7회초 2사 2루 LG 김현수 2점 홈런때 선행주자 신민재가 염경엽 감독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06.0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KBO리그 정규리그 전반기가 단 2경기만 남은 가운데, 프로야구 LG 트윈스 염경엽 감독이 후반

기 치열한 순위 싸움을 예고했다.

LG는 9일 잠실구장에서 신한 쏠뱅크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맞붙는다.

염 감독은 이날 실내 회의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후반기엔 순위 싸움이 치열해져서 한 경기, 한 경기가 팀 성적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KBO리그 선두권과 중위권은 모두 촘촘한 순위 싸움을 펼치고 있다.

선두 한화 이글스와 2위 LG는 3.5경기 차로 다소 간격이 벌어졌지만, LG와 3위 롯데 자이언츠는 불과 1경기 차다.

중위권도 혼전 양상이다. 4위 KIA 타이거즈는 3위 롯데를 0.5경기 차로 바짝 뒤쫓고 있으며, 5위 SSG 랜더스부터 8위 NC 다

이노스까지는 반 경기에서 최대 1.5경기 차로 촘촘하게 엉켜 있다.

염 감독은 후반기에 치르게 될 한화와의 7차례 경기에 대해 "맞붙었을 때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상 관리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염 감독은 "후반기 첫 번째 목표는 부상자 없이 시즌을 치르는 것"말했다.

그러면서 전반기 총평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전반기 초반은 괜찮았지만, 5~7월 타선 부진과 부상 여파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

다. 흐름이 더 안 좋아질지 걱정했는데, 이제 바닥은 찍었다고 본다"고 솔직한 생각을 전했다.

동시에 "후반기에 타선만 올라와 준다면, 선두 경쟁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SSG 랜더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3회말

1사 주자없는 상황 LG 홍창기가 안타를 친 뒤 베이스를 밟고 있다. 2025.05.02. jhope@newsis.com

이날 염 감독은 부상으로 장기 이탈 중인 홍창기의 복귀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창기는 2021년과 2023년, 2024년 3차례 출루왕에 오른 LG의 주전 리드오프로,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13일 잠실 키움전에서 수비 도중 동료와 충돌해 왼쪽 무릎 내측 측부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전력에서 이탈했

다.

당시 재활 소요 기간이 4~5개월로 예상돼 정규시즌 내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이에 대해 염 감독은 "홍창기의 복귀 시점을 포스트시즌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재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회복이 빠르면 후반기 10경기라도 뛰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창기가 후반기 막판에 복귀한 다음, 포스트시즌에 나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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